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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관리와

관련된 기사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림
(한국경제 1.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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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현재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지식산업센터,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

센터, 연료에너지 시설, 방류수 재이용 시설, 문화컨벤션, 호텔

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,
ㅇ 산업단지 내 민간 지식산업센터 분양률과, 본 펀드 사업으로

투자된 분양 사업장의 분양률은 60%대로 비슷한 수준임

◇ 또한, 정부 펀드자금은 우선주 형태로 출자되어 민간 출자금 보다

우선적으로 원금 및 배당에 대한 상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
ㅇ 책임분양제도, 분양률 연동 공사비 지급 등을 통해 손실 위험을

보완하고 있음

◇ 1월 20일 한국경제 < [마켓인사이트] ‘눈먼 돈’ 3,100억, 産團 

펀드 논란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펀드사업 행태가 부평테크시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식산업센터와
오피스텔 분양 사업이며 분양에 실패하였고, ‘치고 빠지는 식’
사업은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음

□ 사업구조상 분양에 실패해도 정부 돈만 날아가고 증권사나 건설·
시행사 등 민간은 손해를 볼 확률이 낮음



□ 증권사는 사업 분양에 실패해 대출이 연체되면 오히려 돈을 많이
벌 여지가 있고,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유인이 적고 운용 수익을
내야 하는 부담도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노후산단의 개선을 위해 ‘11년에 시작되어
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센터, 연료에너지 시설, 방류수 
재이용 시설, 문화컨벤션,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

ㅇ 노후 산단의 낙후된 근로환경과 정주 여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
위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(기숙사)이 다수 투자되었음

□ 한편, 산단 내 민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률과 비교하여 본 펀드
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장의 분양률은 60%대로 비슷한 수준임

ㅇ 준공 된 민간 사업장의 평균 분양률은 63.6%(‘19.10월 기준)이며,
펀드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62.9%(’20.1월 기준)로 유사

ㅇ 또한,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며 6~9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
치고 빠지는 식의 사업이 아님

□ 민간은 손해를 볼 확률이 낮다는 내용과 관련하여, 본 펀드자금은
우선주 형태로 출자되어 민간 출자금 보다 우선적으로 상환 권리를

갖고 있음

ㅇ PF대출 상환 위험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책임분양제도, 
건설사의 공사비 지급 분양률 연동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

□ 또한,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관리, 자금관리, 
청산까지 개발사업 전반을 관여하고 있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
하고 있음을 알려드림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조웅환 과 장(044-203-4430)
이재형 사무관(044-203-4432)


